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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AI 데이터센터 현황과 대응 방향

김진희 | 경제산업연구부 부연구위원

배경과 목적

Ÿ 디지털 전환의 확산으로 데이터센터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으며, 생성형 AI를 넘어 피지컬 AI 시대로 

전환됨에 따라 일반 데이터센터와 AI 데이터센터에 대한 수요는 앞으로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Ÿ 급증하는 AI 데이터센터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전력, 통신, 냉각 등 AI 데이터센터 구축을 

위한 기반 인프라를 사전에 확보할 필요가 있음

Ÿ 이에 인천시 AI 데이터센터 현황과 입지 여건을 분석하고, 전력 수급, 재생에너지, 입지 규제, 주민 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인천시의 AI 데이터센터 대응 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정책제안

Ÿ 수도권 전력 계통 제약을 고려하여 엣지 데이터센터 중심의 입지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Ÿ 항만배후단지와 유휴공간을 활용한 AI 데이터센터 입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Ÿ 데이터센터 건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민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인천시, 데이터센터 사업자, 건축시

행사, 주민이 참여하는 사전협의 체계를 마련하여 주민 수용성 제고할 필요가 있음

AI 데이터센터, 입지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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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11111 데이터센터의 개념

n 데이터센터 정의와 유형

❍ 데이터센터(Data Center)는 기업이나 기관이 대량 데이터 저장·처리·관리·배포를 위해 

대규모 IT 인프라(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크 장비 등)를 집약하여 운영·관리하는 핵심 시설임1)

❍ 국내에서는 데이터센터에 대한 정의를 지능정보화 기본법과 정보통신망 기본법에서 정의하고 있음

- (지능정보화 기본법) “지능 정보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다수의 초연결 지능정보통신 기반을 

일정한 공간에 집적시켜 통합 운영·관리하는 시설”로 정의함

- (정보통신망 기본법) “(타인 또는 자신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집적된 정보통신시설”로 정의함

- 국내에서는 전산실 바닥 면적 500㎡ 이상의 데이터센터만 규제와 지원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대체로 이 기준에 따른 시설만 데이터센터로 고려됨(김철현·김성균, 2025)

❍ 데이터센터 유형은 구축·운영 목적, 서비스 방식, 규모, 입지 특성에 따라 엔터프라이즈, 

코로케이션, 클라우드, 하이퍼스케일, 엣지, 관리형 데이터센터 등으로 구분할 수 있음

유형 특징

엔터프라이즈(기업) 
데이터센터

개별 기업이 자체적인 IT 서비스 운영을 위해 직접 구축·관리하는 전용 시설. 보안과 
맞춤화가 뛰어나며 주로 금융, 대기업, 정부 기관에서 많이 활용됨

코로케이션(Co-location) 
데이터센터

여러 기업이 서버 공간과 인프라를 공동으로 임대·운영하는 시설. 운영비 분산, 보안·전
원·냉각 등 인프라 관리 효율성 확보가 가능

클라우드 데이터센터
대규모 IT 서비스 기업(예 : AWS, Azure, Google 등)이 운영. 사용자는 인터넷을 
통해 가상화된 자원을 임대·활용하는 구조. 확장성과 민첩성이 높고, 다양한 지역에서 
서비스를 제공 가능

하이퍼스케일(Hyperscale) 
데이터센터

수천 대 이상의 서버, 초고속 네트워크, 전 세계적 리소스 분산을 통해 대규모 클라우
드·AI·빅데이터 서비스에 최적화된 초대형 데이터센터. 글로벌 테크 기업이 주도적으
로 구축한 시설

엣지(Edge) 데이터센터
사용자와 가까운 위치에 분산 배치되어, 대기 시간을 최소화하고 실시간 콘텐츠·서비스
를 제공하는 특화된 데이터센터. IoT, 스트리밍, 스마트시티 등 분산 서비스 인프라로 
활용

관리형(Managed) 
데이터센터

제3자 서비스 사업자가 관리하는 외부 데이터센터로, 다양한 고객이 쉽고 효율적으로 
IT 서비스를 위탁하여 운영

출처: 삼성 SDS 홈페이지

[표 1] 데이터센터 유형

1) 삼성 SDS. 데이터센터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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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AI 데이터센터의 개념과 특징

❍ 기존 데이터센터가 일반 IT 서비스, 웹 애플리케이션, 데이터 저장·공유를 지원하는 시설이라

면, AI 데이터센터는 AI 모델의 학습과 추론을 위해 고성능 연산 자원과 고밀도 전력 및 

냉각 인프라를 갖춘 데이터센터라고 볼 수 있음

❍ AI 데이터센터는 대규모 AI 연산을 수행하기 위해 고성능 GPU, TPU 등 AI 전용 반도체를 

활용하며, 기존 데이터센터보다 높은 전력 밀도, 고도화된 냉각 시스템, 초저지연·고대역폭 

네트워크를 필요로 함(PWC, 2025.4)

구분 기존 데이터센터 AI 데이터센터

주요 목적 일반 IT 서비스 및 웹 애플리케이션 지원 AI 모델 학습 및 추론 등 고성능 연산 지원

연산 자원 주로 CPU 중심 고성능 GPU, TPU 등 AI 전용 반도체 중심

전력 밀도 상대적으로 낮음 매우 높음. 고밀도 GPU 서버 운영에 최적화

냉각 시스템 공기 냉각 위주 액체 냉각, 몰입식 냉각 등 첨단 냉각 기술 적용

네트워크 표준 고속 네트워크 초저지연 고대역폭 네트워크 필요

운영 최적화 일반 서버 및 스토리지 관리 AI 워크로드 특화 분산처리 및 자원 최적화

출처: 이해수·유재흥(2025) 재인용

[표 2] 기존 데이터센터와 AI 데이터센터의 비교

❍ ‘AI 데이터센터’라는 용어는 아직 법·제도적으로 명확하게 정립된 개념은 아니며, 기관과 

산업 분야에 따라 다소 다르게 사용되고 있음(이해수·유재흥, 2025)

- (학계·연구계) AI 데이터센터를 독립적 개념보다는 AI 워크로드를 지원하는 고성능 컴퓨팅(HPC) 

인프라의 일부로 간주하고 있음

- (산업계) AI 데이터센터를 AI 서비스와 애플리케이션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AI 워크로드에 

최적화된 인프라를 갖춘 데이터센터로 설명하며, 주로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들이 AI 특화 요구사항

에 맞춰 설계·운영하는 것으로 봄

- (IBM) AI 애플리케이션과 서비스를 학습, 배포,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특정 IT 인프라를 구축하는 

시설로 설명함

- (McKinsey & Company) 고성능 AI 연산을 수용할 수 있도록 특화된 컴퓨팅 인프라로 정의함

-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AI 모델의 학습과 추론을 위해 고성능 AI 전용 하드웨어와 초저지연 

네트워크, 첨단 냉각 및 전력 관리 시스템을 통합하여 AI 워크로드에 최적화된 고밀도 컴퓨팅 

인프라를 갖춘 데이터센터로 정의함

❍ AI 시대에는 데이터센터 유형 가운데 특히 하이퍼스케일 데이터센터와 엣지 데이터센터가 

상호 보완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방식으로 발전하고 있음2)

2) IBM 홈페이지; 김철현·김성규(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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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퍼스케일 데이터센터는 대규모 AI 모델 학습과 클라우드 기반 AI 서비스 운영에 필요한 

고성능 연산 자원을 집중적으로 제공함. 모듈식 구조로 서버를 단계적으로 추가·확장할 수 있으며, 

자원을 집중 관리하여 높은 운영 효율성을 유지할 수 있음

- 엣지 데이터센터는 데이터가 생성, 활용되는 현장 가까이에 배치되어 지연 시간을 줄이고, 실시간 

데이터 처리와 즉각적인 응답이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함

❍ 향후 피지컬 AI가 산업과 생활 전반에 확산되면서 하이퍼스케일 데이터센터와 엣지 데이터센

터 간 역할 분담을 더욱 명확해질 것으로 예상됨

- 엔비디아 CEO 젠슨 황은 CES 2025에서 “피지컬 AI가 50조 달러(약 7경 2,000조 원) 규모의 

시장을 창출할 것”으로 전망했으며, strategy&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피지컬 AI 시장이 

2030년까지 4,300억 유로(약 717조 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함3) 

- 피지컬 AI 시장의 성장은 자율주행차, 로봇, 스마트공장, 스마트물류 등 현실 공간에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분석하고 물리적 장치를 제어하는 서비스의 확산을 의미하며, 이에 따라 하이퍼스

케일 데이터센터뿐만 아니라, 엣지 데이터센터에 대한 수요도 함께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Ÿ 구체적으로 자율주행 차량의 긴급제동, XR 기기의 움직임 추적, 로봇 제어 등 실시간 응답이 

필요한 작업은 엣지 데이터센터에서 처리하고, 대규모 AI 모델 학습, 공장 전체 최적화, 로봇 

플릿의 협업 학습 등 복잡한 연산과 대규모 데이터 처리가 필요한 작업은 클라우드 또는 하이퍼스케

일 데이터센터에서 처리

- 따라서 향후 AI 데이터센터 정책은 대규모 연산 인프라와 지역 분산형 데이터 처리 인프라 구축을 

병행하되, 각 지역별 여건에 맞는 방향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출처: PWC(2025.04)

[그림 1] 기존 클라우드 데이터센터와 하이퍼스케일 데이터센터의 차이

3) 국회미래연구원(2025.10.20.); strategy&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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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22222 국내 AI 데이터센터 정책 및 현황

n AI 데이터 확산에 대비한 정책 시행

❍ 대한민국 인공지능 행동계획(2026~2028)

- 정부는 2026년 2월 「대한민국 인공지능 기본계획(2026~2028)」을 발표하고, ‘인공지능 혁신 생태계 

조성’, ‘AI 고속도로 구축’, ‘글로벌 인공지능 기본사회 기여’를 3대 정책 축으로 제시함. 이 가운데 

AI 데이터센터와 관련하여 ‘지속가능한 AI 데이터센터 생태계 구축’을 핵심 과제로 포함함

Ÿ 대규모 연산을 담당하면서 전력 수요가 큰 대형 AI 데이터센터(hyper-scale)과 전력 수요가 

낮아 지역 분산 구축이 가능한 강소형 AI 데이터센터를 함께 육성할 필요성 제시

Ÿ 강소형 AI 데이터센터는 지역 중소기업 및 의료기관 등에 신속한 AI 서비스를 제공하고, 국산 

반도체 생태계 활용 기반 확대

Ÿ 재생에너지를 데이터센터와 연계할 수 있는 방안 마련 추진. 2025년 2분기까지 데이터센터 

구축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2027년 1분기까지 민간 투자 촉진을 위한 세제 지원방안을 마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AI 데이터 전력 수요 반영

❍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산업진흥에 관한 특별법」

-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산업진흥에 관한 특별법」은 2026년 5월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같은 해 6월 9일에 공포되었으며, 2027년 3월 10일부터 시행될 예정임. AI 데이터센터 구축을 

촉진하기 위해 인허가, 전력 공급, 입지 등 다양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음

Ÿ (인허가 특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중심으로 관련 인허가를 일괄 처리하고, 일정 기간 내 

처리 결과를 통보하지 않을 경우 인허가가 완료된 것으로 간주하는 '타임아웃제' 도입

Ÿ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에 관한 특례) 비수도권에 AI 데이터센터 시설 구축·운영 시 전력계통

영향평가 실시 대상 제외(제23조 제1항)

Ÿ (전기사업법 특례) 재생에너지 전기공급 사업자 및 재생에너지 전기저장 판매 사업자는 전력시장

을 거치지 않고 AI 데이터센터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도록 허용

Ÿ (건축법 특례) AI 데이터센터에 대해서 건축 및 시설 의무 기준 일부 완화

Ÿ (항만법 특례) 제1종 항만배후단지 내 AI 데이터센터 입주 허용. 인천 내에는 남항 아암물류단지, 

북항 및 신항 배후단지 등이 제1종 항만배후단지에 속함

Ÿ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특구 지정) 비수도권 대상으로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특구를 지정하며, 

특구로 지정된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력·용수 공급시설, 재생에너지·수소에너지·연료

전지 발전시설 등을 직접 설치하거나 설치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우선 지원 가능. 수도권인 

인천은 대상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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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은 2024년 6월부터 시행되었으며, 전력 소비지역 인근 발전소에서 

전력을 생산·소비하는 분산에너지 체계 구축을 통해 에너지 공급체계의 효율성과 저탄소화를 

추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4)

Ÿ 신재생에너지 및 집단에너지를 기반의 분산에너지 보급 확대 추진

Ÿ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은 국가균형발전 등을 위해 송전·배전을 고려해 전기요금을 지역별로 

차등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2026년부터 전력 도매가격에 수도권·비수도권·제주 

등 3개 권역별 한계 가격제 도입 예정

Ÿ 수도권 내 데이터센터 등 10MW 이상 대규모 전력 사용 시설 신규 설립 시 전력계통영향평가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므로 수도권 내 신규 데이터센터 입지가 제한될 가능성이 높음

Ÿ 수도권은 현재 계통포화지역으로 분류되어 있어 비수도권으로 데이터센터 입지 분산 효과 기대

Ÿ 수도권은 비수도권 대비 평가 합격선이 더 높게(75점) 설정되어 있고, 평가 항목 또한 수도권에 

불리하게 구성되어 있어 추가적인 입지 제약 요인으로 작용

- 인천은 수도권에 포함되어 있어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에 따른 전력계통영향평가 의무 대상에 

해당하며, 이는 대규모 AI 데이터센터 입지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n 국내 데이터센터 수도권 중심으로 집적5)

❍ 국내 데이터센터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적되어 있으며, 2025년 기준 전체 데이터센터의 

약 60.6%가 수도권에 위치하고 있음6)

- 서울 28.9%(약 52개), 경기도 27.2%(약 49개), 인천 4.4%(약 8개)

❍ 민간 데이터센터는 수도권 집중도가 더욱 높으며 전체의 약 73.4%가 수도권에 위치하고 있음7)

- 민간 데이터센터는 자사용과 상업용으로 구분되며, 상업용 데이터센터는 주로 KT, LG유플러스, 

SK텔레콘 등 통신사와 삼성전자 등 IT 기업이 운영하고 있음(김철현·김성현, 2025)

- 서울에 36.7%, 경기에 32.1%, 인천에 국내 데이터센터의 4.6%가 입지하고 있으며, 인천에는 

교보데이터센터, 하나금융그룹통합데이터센터, CJ송도IDC, IPFS한국데이터센타, 디지털엣지코

리나 SEL2데이터센터, 드림마크원 등이 운영되고 있음

❍ 공공 데이터센터는 전체의 약 40.8%가 수도권에 위치하고 있으며, 민간 데이터센터 대비 

수도권 집중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편임8)

4) 유재국(2023.8.9.);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령(2026.5.26. 일부 개정); 법무법인(유) 화우.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에 따른 변화와 대비

5) 2026 데이터센터 서밋 코리아에서의 한국데이터센터연합회(KDCC)의 발표를 인용하여 정리함
6) 표본수는 180개이며, 민간 데이터센터 중 소재지 미파악 2곳 제외함
7) 표본수는 109개이며, 민간 데이터센터 중 소재지 미파악 2곳 제외함
8) 표본수는 71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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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 데이터센터는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운영함

- 서울에 16.9%, 경기도 19.7%, 인천에 4.2%가 입지해 있으며, 인천에는 인천광역시 통합데이터센

터가 운영되고 있음

n 대규모 AI 데이터센터 투자 본격화9)

❍ 생성형 AI 확산과 GPU 기반 연산 수요 증가에 따라 국내에서도 대규모 AI 데이터센터 

투자와 구축이 본격화되고 있음

- (SK텔레콤) 2030년까지 300MW 규모의 AI 데이터센터 구축을 추진하고 있음

Ÿ 2025년 6월 AWS와 협력하여 울산에 약 GPU 6만 개를 수용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하이퍼스케일 

AI 데이터센터 건립 계획을 발표하였으며 2027년까지 41MW 규모의 1단계 산업을 완료하고 

2029년까지 103MW 규모로 확대 계획

Ÿ 이후 서울 구로에 추가 대규모 AI 데이터센터를 구축하여 총 300MW 이상 전력 용량을 확보 계획

- (네이버) 춘천 및 세종 데이터센터를 중심으로 AI 연산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음

Ÿ 2025년 6월 NVIDIA, 넥서스 코어 시스템즈, 로이드 캐피탈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모로코에 

40MW 규모의 차세대 AI 데이터센터 구축하고 향후 최대 500MW까지 확대 계획 발표 

- (KT) AI 전용 데이터센터와 민관협력형 AI 데이터센터 구축을 추진하고 있음

Ÿ 2024년 8월 고양시에 AI 전용 백석 AI 데이터센터를 개관하였으며 수도권 내 기존 데이터센터와 

연계한 통합 운영체계 구축

Ÿ 2025년 5월에는 경북 예천군에 전국 최초의 민관협력형 AI 클라우스 데이터센터(6MW) 구축

- (국가 AI 데이터센터) 2023년 11월부터 총사업비 950억 원을 투입하여 광주에 구축하였으며, 

NHN Cloud가 운영을 담당하고 있음

n 인천시만의 차별화된 AI 데이터센터 대응 전략 마련 필요

❍ 정부의 AI 데이터센터 육성 정책과 민간의 대규모 투자가 본격화되고 있으나, 수도권에 

대한 전력계통 규제와 비수도권 중심의 입지·지원 정책이 강화됨에 따라 인천은 대규모 

AI 데이터센터 유치보다는 지역 산업 수요와 입지 여건을 고려한 차별화된 대응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인천은 수도권에 위치하여 전력계통영향평가, 높은 평가 기준 및 계통 포화 등의 제약을 받는 

반면, 비수도권 대상 특구 지정과 전력 공급 특례 등의 지원에서는 제외되어 대규모 하이퍼스케일 

AI 데이터센터 유치에 상대적으로 불리한 여건에 놓여 있음

9) 이해수·유재흥(2025) 재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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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33333 인천시 AI 데이터센터 현황 및 주요 과제

n 인천시 AI 데이터센터 구축 초기 단계

❍ 인천시에는 현재 일반 데이터센터 위주로 입지해 있으며, AI 데이터센터 구축은 아직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음

- (하나금융그룹) AI 데이터센터 구축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인천에서 추진 중인 대표적인 AI 

데이터센터임

- (인하대학교) 2025년 AI 데이터센터를 구축하여 800노드급 GPU 기반 대규모 연산 인프라를 

운영하고 있으며 2026년에는 GPU720 노드를 수용할 수 있는 제2센터와 송도캠퍼스 내 대규모 

확장형 제3센터 구축을 추진하고 있음(박혜숙, 2025.12.11.)

- (프린스턴 디지털 그룹, PDG) 국내 AI 개발 지원을 위해 투자 및 대규모 데이터센터 건설 계획을 

발표하였으며, 첫 번째 단계로 인천에 48MW 규모의 데이터센터 PDG SE1 캠퍼스 조성 계획하고 

있음. 총 7억 달러가 투입되는 SE1 캠퍼스는 하이퍼스케일 및 AI 워크로드에 특화된 설계가 적용됨10)

- (아마존 AWS) 2023년 서해구에 데이터센터 건축 허가를 받았으며. 경기·인천 지역에 50억 

달러(약 7조원) 규모를 투자하여 1,000MW 규모의 AI 데이터센터를 구축할 계획을 발표함11)

- (디지털엣지코리아) SK 부평구 청천동에서 120MW 하이퍼스케일급 상업용 데이터센터 SEL2를 

운영하고 있으며 후속 사업인 SEL3(60MW)를 추가로 추진하고 있음

Ÿ SK에코플랜트와 싱가포르 데이터센터 플랫폼 기업인 디지털엣지의 부평 데이터 공동 개발 

사업으로 1차 조성 SEL2는 2024년 10월에 완공, 2차 사업 SEL3(60MW 급 데이터센터) 

2025년 5월에 착공(SK에코플랜트, 2023.6.27.; 홍성환, 2025.7.11.)

Ÿ 초기에는 총 120MW 규모로 계획되었으나, 최근에는 96MW 규모로 조정되어 추진

10) 구서경(2025.11.17.)
11) 이종선(202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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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인천시행정체제개편지도v2」를 참고하여 생성형 AI를 활용하여 위치를 지정함

[그림 2] 인천시 AI 데이터센터 계획

❍ 인천에서 현재 운영 중이거나 건설이 추진되고 있는 대규모 데이터센터는 대체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 시행된 2024년 6월 14일 이전에 건축허가 또는 전력공급 협의 등을 

거친 사업으로 파악됨

❍ 향후 인천을 비롯한 수도권에서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에 따른 전력계통영향평가

로 대규모 데이터센터의 신규 건립이 제약됨에 따라 상대적으로 전력 사용 규모가 작은 

엣지 데이터센터 비중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삼성증권, 2026.1.28.; 정민하, 2026.6.10.)

n 전력수급 안정성, 에너지 효율성이 AI 데이터센터의 핵심 경쟁력

❍ AI 데이터센터는 AI 모델 학습과 추론을 위해 대규모 연산을 수행하는 시설로, 막대한 

전력을 지속적으로 소비함. 이에 따라 안정적인 전력 공급 능력과 에너지 효율성 확보가 

AI 데이터센터의 핵심 경쟁력으로 부상하고 있음

- 데이터센터는 전 세계 전력 소비의 약 2%를 차지하며 AI 서비스 확산에 따라 전력 수요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McKinsey & Company, 2025.6.5.) 

- 데이터센터는 24시간 무중단 운영이 요구되는 시설이므로 충분한 전력 공급 능력과 함께 안정적인 

계통 운영이 필수적임

- 국내 데이터센터의 전력 수요 또한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함 



10 ISSUE BRIEF 2026.07.30.

10 / 인천연구원

Ÿ 2022년 12월 기준 국내 147개 데이터센터 전력 수요는 1,762MW이며, 2029년까지 신규 

데이터센터 전력 수요는 총 732개, 49,397MW 규모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12)

n 전력계통 수용성, 전력 공급 안정성, 재생에너지 연계 가능성 등 종합적 검토 필요

❍ 인천시는 전력 자립률이 높은 지역이나, 인천시의 발전설비용량은 증가, 월간 발전량은 

감소하는 추세를 보임

- 2024년 기준 인천시 전력 자립률은 191.5%이며, 인천시 생산 전력량은 총 4,972만 5,358MWh임

Ÿ 이중 인천의 연간 전력 소비량은 2,596만 4,395MWh로 생산 전력량의 52.2%에 해당하며, 

나머지 전력은 서울·경기 등 타 지역에서 사용(박귀빈, 2025.9.26.)

- 인천시의 발전설비용량은 2017년 12월 13,891MW에서 2025년 12월 14,336MW로 꾸준히 

증가하였으나, 실제 발전량은 2017년 12월 5,850GWh에서 2024년 12월 3,714GWh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설비용량 증가는 태양광, 풍력 등 대체에너지의 설비용량 증가로 인한 것이며, 실제 발전량의 

감소는 인천 발전량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기력 및 복합 발전의 감소로 인한 것임

- 이는 대체에너지 설비용량이 확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발전량 측면에서 화력발전 감소분을 

충분히 보완하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함

- 인천은 제10차 및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향후 영흥화력발전소의 단계적 폐쇄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화력발전 감축에 따른 전력 공급 변화를 고려하여 재생에너지 등 대체 전원의 

발전량 확대와 계통 안정화 방안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음 

연도별 설비용량 연도별 발전량
주. 자가용설비 제외 

출처: 인천광역시 제6차 지역에너지계획(2026-2030)

[그림 3] 인천광역시 설비용량 및 발전량 추이

(단위: MW, GWh)

12) 산업통상자원부(202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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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수력
설비용량 13 13 13 13 13 13 13 13 13
발전량 4 4 4 4 4 3 2 2 2

기력
설비용량 5,106 5,104 5,104 5,104 5,104 5,104 5,104 5,104 5,104
발전량 3,471 3,584 3,030 2,082 2,860 1,764 2,389 1,753 1,644

복합
설비용량 8,553 8,553 8,553 8,553 8,553 8,553 8,553 8,553 8,553
발전량 2,321 1,893 2,690 2,630 1,961 2,953 1,679 1,412 1,884

내연
설비용량 36 36 36 36 36 36 36 36 36
발전량 11 11 11 11 12 13 13 12 12

원자력
설비용량 - - - - - - - - -
발전량 - - - - - - - - -

대체
에너지

설비용량 - 233 296 368 434 459 474 519 599
발전량 - 69 97 129 164 156 167 184 170

기타
설비용량 183 - - - 33 33 31 31 31
발전량 42 - - - 2 2 2 3 2

계
설비용량 13,891 13,939 14,002 14,074 14,173 14,198 14,210 14,256 14,336
발전량 5,850 5,560 5,831 4,856 5,003 4,890 4,252 3,366 3,714 

주1. 자가용설비 제외

주2. 기력 발전에는 무연탄, 유연탄, 유류, LNG 발전이 포함되어 있음

주3. 대체에너지는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일반 수력, 소수력은 수력으로 별도구분)을 의미함

주4. 기타는 증류탑폐열, 여열회수, 천연가스압터빈, 부생가스, 폐기물에너지(`20년 1월 이후 신재생에서 

기타로 분류)가 포함됨

주5. 설비용량의 단위는 MW, 발전량의 단위는 GWh임

주6. 본 표의 발전량 및 설비용량은 연도별 12월 기준 용량이기 때문에 앞서 본문에서 언급한 인천시 

생산 전력량과 차이가 있음

출처: 인천광역시 제6차 지역에너지계획(2026-2030)

[표 3] 인천광역시 발전원별 발전량

(단위: MW, GWh)

❍ AI 데이터센터 입지 시 지역의 발전량뿐만 아니라 전력계통 수용성, 전력 공급 안정성, 

재생에너지 연계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인천은 현재 관내 변전소별 송전망 여유용량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대규모 전력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향후 전력망 부족 문제는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됨(한준·윤석진, 

2025.12.9.)

- 2024년 6월부터 2025년 9월까지 실시된 인천지역 전력계통영향평가 검토 결과, 신청 사업 

대부분이 용량이 10MW 이상의 데이터센터였으며, 모두 ‘전력계통의 공급능력 부족으로 인한 

전력계통 신뢰도 유지 곤란’을 사유로 전력 공급 ‘불가’ 판정을 받음(한준·윤석진, 2025.12.9.)

- AI 데이터센터를 비롯한 AI 인프라를 적기에 구축하기 위해서는 송전망 확충과 변전설비 증설 

등 전력계통 인프라를 선제적으로 확충할 필요가 있음

❍ AI 데이터센터의 지속가능한 운영을 위해서는 재생에너지 기반의 전력 공급 체계 구축도 

중요한 과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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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로벌 AI 기업들은 ESG 및 RE100 이행을 위해 재생에너지 사용을 확대하고 있으며, AI 데이터센터 

역시 재생에너지 발전 확대와 함께 변동성과 간헐성을 보완할 수 있는 에너지저장장치(ESS), 

유연한 전력거래제도 등 보완 인프라를 함께 구축할 필요가 있음

- 현 정부가 12대 중점전략과제 중 하나로 추진하고 있는 서해안 에너지고속도로를 활용하여 전남 

등 재생에너지 발전 잠재력이 높은 지역의 전력을 인천으로 공급하는 방안도 검토될 수 있음. 

이를 위해서는 송전망 확충 등 계통 인프라 확대가 선행되어야 함

n 에너지 효율 제고를 위한 냉각 기술의 중요성 확대

❍ AI 데이터센터는 고성능 GPU를 기반으로 대규모 연산을 수행하면서 기존 데이터센터보다 

훨씬 많은 열이 발생함. 이에 따라 전력 사용 효율을 높이고 발생 열을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냉각기술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

❍ 데이터센터의 에너지 효율성은 PUE(Power Usage Effectiveness)를 통해 평가하며, 

최근에는 PUE 개선이 데이터센터의 핵심 경쟁력으로 인식되고 있음13) 

- PUE는 데이터센터의 설계, 기후 조건, 지리적 위치, 냉각 방식, 데이터센터 규모 등 여러 요소에 

영향을 받음

- 일반적으로 데이터센터의 규모가 커질수록 PUE는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며, 소형(자사용)은 1.92, 

중형(코로케이션)은 1.53, 대형(하이퍼스케일)은 1.14 수준으로 추정됨 

- 2024년 기준 글로벌 평균 PUE는 1.4~1.5 수준으로 보고되고 있으나, 국내 데이터센터의 평균 

PUE는 약 1.76으로 글로벌 평균보다 높은 수준임

- 이는 국내 데이터센터의 에너지 효율 개선이 중요한 과제임을 시사함

❍ 데이터센터 전력 소비의 상당 부분은 냉각 설비에서 발생하며, AI 워크로드 증가에 따른 

발열 확대로 냉각 부문의 효율화가 필수적임

- 일반적으로 냉각 설비는 데이터센터 전체 전력 소비의 40~50% 차지하며, PUE 개선을 위해서는 

냉각 부문 효율화가 필수적임

- PUE 개선을 위해 북유럽 등 저기온 지역을 활용하거나, 기존 공랭식보다 효율성이 높은 수랭식 

또는 액침 냉각 등 차세대 냉각기술을 적용하는 사례가 확대되고 있음

- 국내에서도 LG전자, SK엔무브, 美 GRC가 AI 데이터센터용 액침 냉각 솔루션 개발을 추진하는 

등 관련 기술 개발이 진행되고 있음14)

❍ 데이터센터 냉각 방식은 공랭식, 수랭식, 액침 냉각으로 나누어지며, 액침 냉각 방식이 

차세대 냉각기술로 주목받고 있음15)

13) 데이터센터 전력 효율성 지수로 1에 가까울수록 효율적임
14) 조성흠(2025.10.28.)
15) KT cloud(202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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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각 방식 PUE 적합 랙 밀도 장점 단점

공랭식 1.5 ~10kW 간단한 구조, 낮은 초기비용
낮은 열전달 효율, 높은 전력 소비
→고성능 컴퓨터 시스템 열관리 한계

수랭식 1.2~1.3 20~50kW 높은 냉각 효율, 소음 감소 복잡한 설비, 누수 위험

액침 냉각 1.05~1.2 50kW+ 최고 효율, 공간 절약, 무소음 높은 초기비용, 냉각유 및 바닷물 필요

출처: XDNODE(2025.10.31.)

[표 4] 데이터센터 냉각 방식별 특징

❍ AI 데이터센터는 서버의 고밀도 연산으로 발생하는 열을 처리하기 위해 대량의 냉각수를 

소비하며, 수자원 관리도 중요한 과제로 부상하고 있음

- 냉각수 사용량 급증에 따른 수자원 고갈 위험이 커지고 있으며, 미국·대만·유럽 등에서는 데이터센터 

밀집 지역의 수자원 관리가 중요한 정책 과제로 논의되고 있음(Sasha Luccioni, 2024.12.18.)

- 로렌스 버클리 국립연구소에 따르면 미국 데이터센터가 2023년에 약 660억ℓ의 물을 소비하였으

며, 이는 9년 만에 약 3배 증가한 수치임(송경재, 2026.7.5.)

- 해당 물 사용량은 2023년 한국 1인당 일평균 물 사용량 기준으로 포항시 인구 50만 명이 1년 

동안 사용하는 생활용수(554.8억ℓ)의 1.19배에 해당함(김진홍, 2025.12.23.)

- 인천은 해양과 인접해 있어 냉각수 확보냉각수 확보 측면에서 잠재적 강점을 갖고 있으나, 해수 

활용시 취수·처리 비용 및 환경 규제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해외에서는 자연 냉각, 해수 냉각, 폐열 활용 등을 통해 데이터센터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려는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음

구분 장소 주요 내용 시사점

마이크로소프트
Project Natick

스코틀랜드 
오크니섬

- 2014~2024년 해저 데이터센터 실증 프로젝
트 추진

- (1차) 2014~2015년
- (2차) 2018~2024년
- 864대 서버, 27.6PB 스토리지, 냉각 시스템

을 갖춘 데이터센터를 설치, 2년간 운영

해저 환경을 활용한 자연 냉
각, 서버 안정성 및 성능 개선 
가능성 확인

중국 하이랜더 
수중 데이터센터 

하이난, 상하이

- 2023년 하이난 앞바다에 상업용 수중 데이터
센터 구축·운영. 향후 총 40MW 규모까지 
확대 계획. 전력 공급에 원자력 발전 활용 

- 2025년에는 상하이 앞바다에 24MW 규모 
수중 데이터센터 구축 및 해상풍력 연계 추진

상업용 수중 데이터센터 확산 
가능성 및 해상풍력 연계 가능
성 제시

한국 
해양과학기술원 
수중 데이터센터

울산시 울주군 
나사리

- 해저공간을 활용한 실증사업 추진
- 수중 데이터센터를 포함한 모듈형 수중 구조물 

개발 계획. 2027년 완료 예정
- 롯데건설, 현대건설, SK텔레콤, 순천향대학

교병원 등 23개 기관이 공동으로 참여

국내 해저공간 활용형 데이터
센터 실증 기반 마련

영국 딥그린 
폐열 활용

-
- 데이터센터 폐열을 회수해 온수로 전환, 이를 

수영장 등에 공급하는 사업 추진
데이터센터 폐열의 지역 에너
지 자원화 가능성 제시

출처: Microsoft; 한애란(2025.7.19.); 리광익(2026.6.20.); 김문태(2024.3)

[표 5] 데이터센터 냉각 및 폐열 활용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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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데이터센터 입지 갈등과 주민 수용성

❍ 현재 데이터센터는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 '방송통신시설'로 분류되어 있어, 환경영향평가 

및 주변 주민·시설과의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건축 허가를 받을 수 있음

❍ 데이터센터는 고용 창출 효과가 제한적인 반면, 전력 사용, 냉각설비 가동, 비상발전기 설치, 

송전·변전설비 확충 등으로 인해 지역 주민이 체감하는 부담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러한 

요인은 데이터센터 입지 과정에서 주민 수용성 확보를 저해에 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 인천 도심 내 주거지역 인근에 데이터센터가 주민과의 사전 협의 없이 건립되면서, 소음·전자파·경

관·전력설비 증설 등에 대한 주민 우려와 민원이 제기되는 등 주민 갈등으로 인해 데이터센터 

완공이 늦어지는 경우가 발생함16)

❍ 따라서 향후 AI 데이터센터 입지 검토 시에는 전력·냉각·용수 등 물리적 인프라뿐만 아니라 

주민 수용성을 고려한 사전협의 체계와 입지 관리 기준 마련이 필요함

44444444 인천시 AI 데이터센터 대응 방향

n 피지컬 AI 확산에 대비한 데이터센터 기반 선제적 확충 필요

❍ 향후 자율주행, 로봇, 스마트 물류·공장·도시 등으로 피지컬 AI가 확산될 경우 데이터가 

발생하는 현장과 가까운 곳에서 정보를 실시간을 처리 및 전송하기 위한 저지연 데이터 

처리 수요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 특히 인천의 경우 공항과 항만을 모두 보유하고 있어 화물차 이동이 많은 지역이며, 남동국가산

업단지와 부평·주안국가산업단지를 비롯한 다수의 산업단지와 제조시설이 밀집해 있어, 

물류·제조 현장에서의 피지컬 AI 전환이 본격화될 경우 지역 내 데이터 처리 수요는 더욱 

크게 증가할 수 있음

❍ 따라서 필요한 데이터센터의 규모를 예측하고, 이에 수반되는 전력 수요와 전력계통 여건, 

주민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데이터센터 건립 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고, 단계적

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16) 노재영(202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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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수도권 제약을 고려한 엣지 데이터센터 중심의 입지 전략 마련

❍ 수도권의 전력계통 제약과 인천의 입지 여건을 고려할 때, 인천시는 대규모 하이퍼스케일 

데이터센터 유치 중심의 전략보다는 엣지 데이터센터 유치 전략을 우선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으로 수도권 내 대규모 전력 사용 시설에 대한 전력계통영향평가가 

강화되면서 신규 하이퍼스케일 데이터센터 구축은 제약받을 가능성이 큼

- 이에 따라 인천은 대규모 전력 수요를 발생시키는 하이퍼스케일 데이터센터보다 상대적으로 전력 

수요가 작고 지역 수요와 연계가 가능한 엣지 데이터센터를 중심으로 입지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음

- 생성형 AI를 넘어 피지컬 AI가 본격화될 경우 자율주행, 로봇, 스마트물류, 스마트공장, 스마트도시 

등에서 실시간 데이터 처리와 저지연 서비스 수요가 확대될 가능성이 큼

- 이러한 기술적·산업적·사회적 환경 변화와 미래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지역 내 엣지 데이터센터 

인프라를 선제적으로 확충할 필요가 있음

❍ 엣지 데이터센터 구축 전략은 인천의 중장기 전력수급계획과 연계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엣지 데이터센터는 하이퍼스케일 데이터센터에 비해 전력 수요가 상대적으로 작지만 지역내 다수 

구축될 경우 지역 전력 수요와 계통 부담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음

- 따라서 인천시는 엣지 데이터센터 입지와 구축 규모를 중장기 전력수급계획과 연계하여 검토하고 

데이터센터 입지에 따른 전력 수요 증가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함

❍ 영흥화력발전소의 단계적 폐쇄와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 등 재생에너지로의 인천 내 전력원 

전환 흐름을 엣지 데이터센터 운영과 연계할 필요가 있음

- 인천시가 추진 중인 해상풍력 발전단지는 향후 엣지 데이터센터를 포함한 AI 데이터 인프라의 

재생에너지 전력원으로 활용 가능성이 있음

- 다만 해상풍력 등 재생에너지는 발전량의 변동성과 간헐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데이터센터의 안정적

인 전력 공급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전력 조달 방식과 공급 안정성 확보 방안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음

Ÿ 재생에너지 전력 조달 방식으로 직접 전력거래 활용 가능성을 검토하고, 안정적 전력 공급을 

위해 계통 연계, 에너지저장장치(ESS) 구축, 백업 전원 확보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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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항만배후단지·유휴공간을 활용한 입지 후보지 마련

❍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산업진흥에 관한 특별법」의 항만법 특례를 활용하여 항만 배후단지를 

활용한 입지 전략을 검토할 것을 제안함

- 인천시의 남항 아암물류단지, 북항 및 신항 배후단지 등은 제1종 항만배후단지로,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산업진흥에 관한 특별법」의 항만법 특례에 의해 AI 데이터센터 입지로 활용할 가능성이 

있음

- 항만배후단지는 주거지역과 일정 거리 떨어져 있어 주민 수용성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유리하며, 

대규모 부지 확보에도 장점이 있음

- 특히 인천항과 인천국제공항은 물류 데이터, 통관·운송 데이터, 항만·공항 운영 데이터 등 실시간 

데이터 처리 수요와 연계될 수 있으므로 항만과 공항 AI 서비스와 연계한 특화형 엣지 데이터센터 

입지도 고려해 볼만함

❍ 엣지 데이터센터는 하이퍼스케일 데이터센터에 비해 소규모 구축이 가능하므로, 미활용 

부지와 기존 건축물 내 유휴공간을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함

- 인천시 지식산업센터의 공실 문제가 지속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이러한 유휴공간을 엣지 데이터센

터 입지로 활용할 수 있는지 진단할 필요가 있음

Ÿ 전력 공급 여건, 냉각설비 설치 가능성, 통신망 접근성, 건축물 구조 안전성, 입주기업 및 

주변 지역 수용성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 필요

n 고효율 냉각 기반 지속 가능한 운영 인프라 조성

❍ 엣지 데이터센터를 포함한 AI 데이터 인프라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는 전력 공급뿐만 

아니라 냉각 효율을 높일 수 있는 운영 인프라를 함께 마련할 필요가 있음

- AI 데이터센터는 고성능 GPU 서버 운영으로 인해 대량의 열이 발생하므로, 냉각 방식은 전력 

효율과 운영비용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임

- 엣지 데이터센터 역시 하이퍼스케일 데이터센터보다 규모는 작지만 AI 연산 장비를 활용할 경우 

발열 관리와 냉각 효율이 운영 안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인천의 해양 인접성을 활용한 해수 냉각 기반 고효율 냉각 방식 도입 및 실증사업 유치를 

제안함

- 인천은 해양 인접성이라는 입지적 이점을 보유하고 있어 해수를 활용한 수랭식 냉각, 수랭·공랭 

혼합 냉각, 액침 냉각 등 고효율 냉각기술을 적용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갖추고 있음

- 장기적으로는 해수 활용 냉각 방식에 대한 실증사업을 추진하여 취수·처리 비용, 설비 부식, 

방류 영향 등을 모니터링하고, 기술적, 경제적, 환경적 타당성을 검증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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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인천시 데이터센터 정책협의체 구성 및 데이터센터 건립 계획 수립 연계

❍ 데이터센터 건립은 전력 공급, 전력계통, 입지, 환경 등 다양한 정책 영역과 연계되어 있어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종합적으로 조정하고 정책적 협력을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함

❍ 따라서 인천시 관련 부서와 전력 사업자, 데이터센터 운영기업, 관련 분야 전문가 등 관계 

주체 간 협력체계인 가칭 ‘인천 데이터센터 정책협의체’ 구성을 제안함

❍ 정책협의체를 통해 지역 내 데이터센터 수요와 기술·산업·제도 변화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데이터센터의 규모와 입지 및 전력 공급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그 결과가 인천시의 

단계별 데이터센터 조성·관리 계획 수립과 정책 추진 과정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함

n 주민 수용성 증진 노력 필요

❍ AI 데이터센터 입지 검토 시에는 전력·냉각·용수 등 물리적 인프라뿐 아니라 주민 수용성을 

함께 고려해야 함

- 주민 수용성 확보는 인허가 지연과 지역 갈등을 예방하고 데이터센터의 안정적인 구축과 운영을 

위한 중요한 조건임

❍ 사전 소통체계 구축과 지역사회 편익 공유를 통해 주민 수용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 데이터센터 사업자가 건축 허가 이전 단계에서 전력 사용 규모, 냉각 방식, 전자파·소음 관리계획, 

지역사회 기여 방안을 설명하도록 하는 사전협의 체계 구축을 제안함

Ÿ 사업 추진 이전 단계에서 정보공개, 주민 설명회, 전문가 검증, 사후 모니터링 체계를 마련해 

갈등 예방 필요

- 폐열을 활용한 공공시설 난방, 지역 에너지 효율 개선, 지역기업 대상 클라우드·AI 인프라 제공, 

지역 인재 채용 및 교육 프로그램, 주변 기반시설 개선 등 지역사회의 상생 방안을 함께 마련

- 이를 입지 검토 초기 단계부터 주민에게 충분히 설명함으로써 데이터센터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완화하고 주민 수용성을 제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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